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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은 김애란 작가의 장편 소설로 각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‘ ’ , 
기의 세 인물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점차 가까워지는 이야기이다 채운 은 가정폭력. ‘ ’
을 하는 아버지를 찔러 어머니가 대신 감옥에 간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려견 뭉치에 
의지한다 소리 는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포함한 주변인의 죽음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. ‘ ’
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지우 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반려동물 용식을 소리 에게 잠시 맡, ‘ ’ , ‘ ’
기고 떠난다. 
이 책은 현실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묵직한 아픔들을 보여줌으로 

써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고 인물과 반려동물 간의 서사를 통해 많은 반려인을 몰입하게 
만든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자극적인 미디어 노출들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무뎌진 . 

대의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웠던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1~20 .
나는 이 책에서 두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세상에서 너랑 나랑 둘뿐이야 와 서 . ‘ .’ ‘

로 시선이 꼭 만나지 않아도 때론 전혀 의식 못 해도 서로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꾸준히 , , 
그리고 고요히 거기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였다 라는 문장이다.’ .
첫 번째 문장은 지우 와 채운 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에게 하는 말로 두 인물이 가정 내 ‘ ’ ‘ ’ , 

에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 주변 사람. 
들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생
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은 반려동물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
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세 인. ‘ ’ , 
물은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기 위해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. 
나 반려동물만큼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믿을 수 있
는 것이다 나 역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. 
이야기하는 것보다 반려동물에게 말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편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 
큰 공감이 갔다.
두 번째 문장은 용식 에 대한 웹툰을 쓰는 지우 만이 항상 용식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님 ‘ ’ ‘ ’ ‘ ’

을 알려주기 위해 소리 가 용식 시점에서의 지우 를 그리는 중에 한 생각이다 만나지 ‘ ’ ‘ ’ ‘ ’ . 
않은 시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온 나에게 서로를 보는 시선은 언제나 존재했을 
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문장이었다 또 책 내용. , 
과 관련하여 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소리 가 지우 를 바라보는 시선을 떠올리며 용식 을 ‘ ’ ‘ ’ ‘ ’
통해 얽힌 이 둘의 관계성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. 



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가정 내의 불화와 그로 인한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아무도 모르 , 
는 자신의 비밀로 인한 아픔을 다루는 책으로 인물들이 놓인 다양한 상황에서 공감을 쏙, 
쏙 끌어낸다 이 책을 읽은 이후 나는 항상 헷갈리던 공감 과 연민의 의미를 완전히 구. , ‘ ’ ‘ ’
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연민은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마음이지만 공감 은 내가 그 무. ‘ ’ ‘ ’
엇에게 진정으로 몰입하고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어느 인물에. 
도 나를 대입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채운 의 입장이 되어 자기 대신 교도소에 간 어머. ‘ ’ , 
니에게 가족과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 소리 가 되어 ‘ ’ , ‘ ’
용식 의 죽음을 지우 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 이 책은 나에게 주변을 돌아보는 ‘ ’ ‘ ’ . 
여유를 가져도 좋다는 메시지를 가져다주었다 주변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는 . 
겪고 있을 비극과 아픔을 독자로부터 목도하게 하고 이를 같이 아파하게 만들며 타인의 
고통에 조금은 민감해지도록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소설이 주는 힘을 다시금 느꼈다. .


